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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some soldiers oral care 

products along recognition, and thereby to identify possible correlations among 

those factors.

Methods :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272 soldiers.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frequency & percentage,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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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Respondents ap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water fluoridation were 

50.5%. The general factors of approval were age, educ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knowledge factors of approval were experience of hearing of this 

program,  the knowledge of the purpose of this program, the knowledge of 

the some regions in South Korea had been implement water fluoridation.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and the knowledge level of water fluoridation were related with this program 

approval.

Conclusions : The study suggest that oral care products should be include 

in military dental health care program. In addition to development dental health 

programs each military unit is dental health care between Korean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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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

고 있으며, 건강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

이고, 개인적으로나 가족의 행복 또는 국가적 번영에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건강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

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1). 그러나 구강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건강이라 할 수 없다2).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

강한 치아를 갖고 살아가는 사회건설, 지역 및 소득계층에 

따른 구강건강 수준의 차이 해소,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실

천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증진도모 등 21세기 구강보건 정

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해마다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3). 이렇듯 중요한 구강건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질환

으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있으며, 이 양대 질환은 

한국인의 주된 치아상실의 원인이 되는 대표질환이다4). 이

러한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은 자연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구강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평생 동안 스스로 구강건

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5). 최근 들어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이, 치아우식증

과 치주질환에 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대상

은 대부분 치과 병·의원과 접근이 용이한 일반인이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구강의료의 혜택이나 접

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군인집단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

정이다1). 

군 사회는 대부분 20대 비슷한 연령층의 서로 낯선 청년

들이 모여 엄격한 규율의 준수 및 개인 문제가 거의 통제되

는 집단이다. 또한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국가보위를 위해

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는 집단으로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국가

안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은 군대의 특성 때문

에 오지, 섬, 바다 등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서 근무하

기 때문에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정 등1)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군인들은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며, 구강건강의 필요성

은 인지하나,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관리는 받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군인과 관련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군인의 흡연과 구강건강, 구

강건강상태, 구강건강증진, 구강건강실천 및 태도 등 실태

에 관한 분석이며6-9), 군인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관리용품의 인지 및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기반 초석

이 될 국군병사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

의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

써 추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군장병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

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특전사령부 특공

대본부 1곳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

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

문은 총 294부였고, 그 중 연구 자료로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기입누락, 이중기입, 기입 불명확 등이 있는 22

부를 제외한 총272부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으며, 87%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김과 정 등10)과 정11)의 설문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연구내

용으로는 일반적인 특성 4문항,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

여부 6문항,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 1문항,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

태,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는 빈도와 백분율

로 조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

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는 fisher’s exact test와 chi-square 

test로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식과 사

용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자는 총 272명이며, 연령별로는 ‘22∼23세’가 69.1%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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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 Un-know (%) Use (%) Un-use (%)

Tooth pick 250(91.9) 22(8.1) 78(28.7) 194(71.3)

Dental floss 211(77.6) 61(22.4) 43(15.8) 229(84.2)

Interdental brush 75(27.6) 163(72.4) 30(11.0) 242(89.0)

End tuft brush 72(26.5) 200(73.5) 17(6.3) 255(93.8)

Tongue cleaner 14(5.1) 258(94.9) 14(5.1) 258(94.9)

Gargle 144(53.9) 128(47.1) 50(18.4) 222(81.6)

Table 2. Awarenes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21 79 29.0

22-23 188 69.1

24≦ 5 1.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38 14.0

University student 229 84.0

University graduation 4 1.6

Graduate school student 1 0.4

Rank Private second class 66 24.3

Private first class 46 16.9

Corporal 147 54.0

Sergeant 13 4.8

Smoking Yes 121 44.9

No 151 55.1

Total 272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많았으며, ‘21세 이하’ 29.0%, ‘24세 이상’ 1.9% 순으로 나타

났고,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이 84.0%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14.0%, ‘대졸’ 1.6%, ‘대학원 재학’ 0.4%순이었다. 계급

으로는 ‘상병’ 54.0%, ‘이병’ 24.3%, ‘일병’ 16.9%로 나타났으

며, 흡연여부에서는 흡연을 ‘안한다’ 55.1%, ‘한다’ 44.9%로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는 <Table 

2>와 같다. 구강관리용품 인지에서는 ‘이쑤시개’가 91.9%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치실’ 77.6%, ‘가글용액’ 53.9%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여부에서는 ‘이쑤시개’ 

28.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가글용액’ 18.4%, ‘치

실’ 1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는 

<Table 3>과 같으며, 계급과 흡연여부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p<.05). 구강관리용품 인지의 응답가운데 계급으로 

‘상병’에서 65.0%, ‘이병’ 18.3%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p=.016), 흡연여부에서는 ‘안한다’ 60.0%, ‘한다’ 40.0% 로 나

타났다(p=.007).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의 계급에서는 

‘상병’에서 62.5%, ‘이병’ 16.7%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p=.045), 흡연여부에서는 ‘안한다’ 70.8%, ‘한다’ 29.2%로 나

타났다(p=.034).

4.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응답자의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는 <Table 4>와 같다. 자신의 구강상태가 ‘나쁘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 중 10%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알고 

있으며,  57.1%는 알지 못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

는 16.7%만이 사용하며, 58.5%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p<.05). 또한 자신의 구강상태가 ‘좋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65%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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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

Un-know 
(%)

p*
Use 
(%)

Un-use 
(%)

p*

Age

≦21 12(20.0) 67(31.6) .071 6(25.0) 73(29.4) .051

22-23 47(78.3) 141(66.5) 18(75.0) 170(68.5)

24≦ 1(1.7) 4(1.9) 0(0.0) 5(2.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7(11.7) 31(14.6) .238 4(16.7) 34(13.7) .347

University student 52(86.7) 177(83.5) 20(83.3) 209(84.3)

University graduation 0(0.0) 4(1.9) 0(0.0) 4(1.6)

Graduate school student 1(1.6) 0(0.0) 0(0.0) 1(0.4)

Rank

Private second class 11(18.3) 55(26.0) .016* 4(16.7) 62(25.0) .045*

Private first class 7(11.7) 39(18.4) 2(8.3) 44(17.7)

Corporal 39(65.0) 108(50.9) 15(62.5) 132(53.3)

Sergeant 3(5.0) 10(4.7) 3(12.5) 10(4.0)

Smoking

Yes 24(40.0) 97(45.8) .007* 7(29.2) 114(46.0) .034*

No 36(60.0) 115(54.2) 17(70.8) 134(54.0)

Total 60(22.1) 212(77.9) 24(9.0) 248(91.0)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or chi-square test at α=0.05

Table 3. Awareness and use oral hygiene device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Un-know(%) p* Use(%) Un-use(%) p*

Poor 6(10.0) 121(57.1) .045 4(16.7) 145(58.5) .036

Moderate 15(25.0) 73(34.4) 5(20.8) 83(33.5)

Good 39(65.0) 18(8.5) 15(62.5) 20(8.0)

Total 60(22.1) 212(77.9) 24(9.0) 248(91.0)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or chi-square test at α=0.05

Table 4. Awareness and use oral hygiene device of according to oral health condition

8.5%만이 알지 못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는 62.5%

는 사용하며, 8.0%만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5).

5.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는 <Table 5>와 같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자 중 ‘치과의 권유’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판단’, ‘광고’, ‘주변의 권유’에서 각각 25%, 

12.5%, 8.3%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 미사용

자 가운데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을 잘 몰라서’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귀찮음’, ‘필요성을 못 느낌’, ‘비싸서’가 각각 

33.5%, 16.1%, 10.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독립변수 중 치실(β=.188, p<.05)과 치간칫솔(β

=.149, p<.05), 가글용액(β=-.028, p<.05)이 응답자의 구강

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관련요인들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

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가 .207로 종속변수를 20.7% 설명

하고 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87로 나타났고, 분산분

석 결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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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942 .086 22.634 <0.001

Tooth pick .022 .098 .015 .227 .820

Dental floss .175 .065 .188 2.709 .007

Interdental brush .126 .059 .149 2.118 .035

End tuft brush .039 .069 .039 .572 .568

Tongue cleaner .014 .060 .015 .239 .811

Gargle .016 .036 -.028 .454 .046

Dependent variable=Awareness, R2=0.207, Adj. R2=0.161, F=5.318(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6.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awareness of the oral hygiene device                       (N=272)

Category Frequency %
Use motivation*

Encouragement by dental or hygienist 13 54.2

Myself 6 25.0

Advertising 3 12.5

Encouragement by people 2 8.3

Un-use reason**

Don't know how to use 98 39.5

Bothersome 83 33.5

Unnecessary 40 16.1

Expensive 27 10.9

*Oral care products users only respond

 **Oral care products only people who do not respond

Table 5.  The reason of use or un-use of oral hygiene device                                       (N=272)

7.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독립변수 중 치실(β=.352, p<.05)과 치간칫솔(β=.121, 

p<.05)이 응답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관련요인들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가 .182로 

종속변수를 18.2% 설명하고 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64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

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총괄 및 고안

군은 국가보위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는 특수집단

으로 군의 임무수행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8).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수행을 

위해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환경 속

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

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1). 특

히 구강영역에서의 동통과 원활하지 못한 식이는 장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며, 전투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한 이들의 구강건강은 국민의 안전과 군 전투력 향상과 유지

를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군장병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구강상태 그리고 구

강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연구
12)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을 조

사하고, 이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를 분석함

으로써, 군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

태에서는 ‘이쑤시개’, ‘치실’, ‘가글용액’에서 각각 91.9%, 

77.6%, 53.9%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용중인 구강관

리용품으로는 ‘이쑤시개’, ‘가글용액’, ‘치실’에서 각각 28.7%, 

18.4%,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20대의 

젊은 층을 주된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13)의 연구에서도 

‘이쑤시개’ 78.9%, ‘치실’ 68.4%의 순으로 인지하며, 현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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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977 .020 99.069 <0.001

Tooth pick .002 .038 .003 .047 .963

Dental floss .274 .048 .352 5.751 .002

Interdental brush .109 .056 .121 1.942 .043

End tuft brush .039 .072 .034 .549 .583

Tongue cleaner .084 .077 .065 1.088 .278

Gargle .041 .045 .057 .923 .357

Dependent variable=Use, R2=0.182, Adj. R2=0.164, F=9.840(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7.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use of the oral hygiene device                                  (N=272)

중인 구강관리용품 중 ‘이쑤시개’가 31.6%, ‘가글용액’ 15.8%, 

‘치실’ 15.5%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

다. 김 등14)에 따르면, 이쑤시개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 시 치

아사이를 더 벌여 놓을 수 있고, 잘못된 사용법으로 치은퇴축

이나 치은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구

강관리용품 선정을 위한 군부대 내의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올바른 구강관리용품 선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에

서는 계급과 흡연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전체 응답자 중 22.1%가 구강관리용품을 인지하고 있

었으며,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채15)의 연구에

서는 68.8%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응답자의 9.0%만이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 등16)의 연구 16.1%보다 낮게 

조사되어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군인들의 인지율 및 사용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

사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 전문가인 치과위생사 부사관의 증원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 10.0%, ‘보통이

다’ 25.0%, ‘좋다’ 65.5%로 건강한 경우에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는 ‘나쁘

다’ 16.7%, ‘보통이다’ 20.8%, ‘좋다’ 62.5%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판단할수록 구강

관리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여 구강건강상태가 좋아졌으리라 판단되며, 김17)의 연

구에서도 구강건강관리의 태도가 좋을수록 개인의 구강건강

관리 행동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강관리용품 사용 동기로는 ‘치과의 권유’가 54.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판단’ 25.0%, ‘광고’ 12.5%로 조

사되어 서 등18)의 연구와 김 등19)이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강관리용품 미사용 이유로는 ‘구강관리용

품을 잘 몰라서’ 39.5%, ‘귀찮음’ 33.5%, ‘필요성을 못 느낌’ 

16.1%로 조사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과 성20)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구

강관리용품의 필요성과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강보건전문가가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각

적인 교육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을 권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6),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부사관을 현재 모집인

원보다 확대 충원하여 거의 미실시되고 있는 구강건강 향상

을 위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섯째,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

실’, ‘치간칫솔’, ‘가글용액’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분석되었고, 구강관리용품 인지도가 높을수록 ‘치실’

과 ‘치간칫솔’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글용액’은 부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는 ‘치실’과 ‘치간칫솔’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이 높을수록 ‘치실’과 ‘치

간칫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

과 정2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강관리용품은 구강건강증

진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관련 요인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된 집단생

활로 인해 구강검진 및 치료,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가진 경

험이 매우 낮은 군인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용품들의 사용법

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것

은 군복무 기간의 구강보건교육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곳의 군내 군인들을 대상자로 선정

하였기에 군인 전체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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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강관

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를 파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군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인집단의 환경과 특수성을 고

려한 구강건강 상태 인식과 구강건강증진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군장병들의 구강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

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군내의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홍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의 인식을 측정하고, 

이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

면 연구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특전사령부 특공대본부의 군부

대 군인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관리용품 인지에서는 ‘이쑤시개’가 91.9%, ‘치실’ 

77.6%, ‘가글용액’ 5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여부에서

는 ‘이쑤시개’ 28.7%, ‘가글용액’ 18.4%, ‘치실’ 1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에서는 계

급과 흡연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에서는 자신의 구강상태가 ‘나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중 

10%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알고 있으며, 16.7%가 구강관

리용품을 사용하고, 자신의 구강상태가 ‘좋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65%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62.5%

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구강관리용품 사용 동기로는 ‘치과의 권유’가 54.2%, 구

강관리용품 미사용 이유는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을 잘 몰

라서’ 39.5%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군인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알아본 결과, ‘치실’과 ‘치간칫솔’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조사되었고,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

률이 높을수록 ‘치실’과 ‘치간칫솔’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

은 좋지 않은 수준이었고,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인지 및 사용

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군인들의 올바른 구

강건강행위를 실천하여 군복무 기간 동안 올바른 구강건강관

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

과적인 군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

을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는 치과 군의관 또는 치과위생사 부사

관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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